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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역사와 문화, 날씨가 어우러진 사진전 보러 오세요

-『제주지방기상청 ‘2020 기상기후사진전(3차)’』-

□ 제주지방기상청(청장 권오웅)은 10월 20일(화)부터 11월 4일(수)까지

16일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신비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변의

날씨와 제주기상역사를 담은 제3차 ‘2020년 기상기후사진전’을

개최한다.

○ 이번 전시회에는 바다 위 거대한 쌍(雙) 용오름 현상을 담은 작품을 

비롯해, 제주의 아름다운 구름 등 자연현상을 담은 사진 총 30점과

타임랩스에 담긴 영상작품 3점이 전시되며, 약 100년의 역사를 자랑

하는 제주지방기상청의 역사와 과거기상측기가 함께 전시된다.

○ 코로나19로 인한 ‘생활 속 거리두기’를 적극 실천하고자, △마스크 필수

착용 △손 소독제 비치 등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될 

예정이다.

□ 부대행사로 ‘SNS 참여 이벤트’와 ‘기상기후사진 엽서 발송 이벤트’가

진행되어 전시회 방문객들에게 소소한 기쁨을 제공해 줄 것으로

기대한다.

□ 권오웅 제주지방기상청장은 “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민들이 

기상․기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기상재해에 대한 경각심을

고취하기를 바라며, 무궁한 역사의 제주지방기상청과 함께 아름다운

기상기후사진전의 세계에서 가을을 느껴보길 바란다.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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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‘2020년 기상기후사진전’ 수상작 주요 작품

[대상] 쌍(雙)용오름 [금상] 안개도시

[은상] 구름모자 쓴 독도 [입선] 고드름

[입선] 올레길 폭설 속에서 [입선] 구름모자 쓴 산방산

                  ※ ‘올레길 폭설 속에서’와 ‘구름모자 쓴 산방산’은 촬영장소가 제주도임


